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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  旨
본 연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사례를 중심으로 U-City산업을 정의 및 분류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연관분석을 수행하

여 U-City산업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U-City산업은 전방연쇄효과가 매우 큰 산업으로 인프라적 특성이 강한 것으

로 분석되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우선적으로 육성될 필요가 있는 산업임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를 기반으로 현 시

점에서 U-City산업의 육성을 위해 기존 공공의 역할을 유지하면서 시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기존 사업을 통해 부

각된 문제의 해결, 민간과 공공의 역할 구분, 민간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을 정책적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핵심용어 : U-City산업, 산업연관분석, 전방연쇄효과, 정책 방향성

Abstract
In this study, we dealt with the U-City industry in Seoul as a case study for deriving the characteristics of it. Using 
the interindustry analysis, we made sure that U-City industry has a great forward linkage effect. It means that 
development of U-City industry have a good effect on the entire industry likewise the infrastructure. In this sense
it is important that we have to promote it first. Based on this result, we suggested the strategy direction as follows:
1) Solving the emerging problem, 2) Identifying the roles of public and private sector, 3) Drawing up the plan for
supporting.

Keywords : U-City industry, Interindustry analysis, Forward linkage effect, Strategy direction

1. 서 론

2008년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이
하 법률)의 제정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이에 지방자치

단체들은 유비쿼터스도시계획 수립부터 단위 사업 수

행까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국토해양

부는 2009년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을 발표

하여 국가 차원에서의 유비쿼터스도시 비전과 기본방

향, 추진체계 및 실천과제 등을 설정하였다. 유비쿼터

스도시 종합계획에는 U-City 구축이 확대됨에 따라 

U-City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해외진출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다양한 U-City 구축

사업이 시행ㆍ확대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체화된 U-City 산업의 발전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U-City사업은 주로 공공 주도 하에 수

행되고 신도시 건설이 주요 대상이 되고 있으며 행정서

비스 중심으로 도시의 효율적 관리에 보다 초점을 맞추

고 있음으로 인해 시장이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

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기존 구도심의 균형 발전, 시민 친화 

서비스 발굴, 민간 참여 확대 등에 대한 다양한 요구들

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들은 시장의 확

2011년 2월 7일 접수, 2011년 3월 3일 채택

* 정회원ㆍ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GIS연구본부 책임연구원(limsy@krihs.re.kr) 
** 교신저자ㆍ정회원ㆍ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GIS연구본부 연구위원(dbshin@krihs.re.kr)
*** 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GIS연구본부 책임연구원(jwahn@krihs.re.kr)
**** 국토구원 국토인프라GIS연구본부 책임연구원(mslee@krihs.re.kr)

37

韓國地形空間情報學會誌 第19卷 第1號 2011年 3月 pp. 37-43

연구논문



38　                                  임시영ㆍ신동빈ㆍ안종욱ㆍ이미숙

第19卷 第1號 2011年 3月

대, 산업의 발전 측면에서 보면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

라 판단된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기존의 접근 방식을 

탈피하여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U-City산업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적기임에 틀림없다. 
U-City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U-City 산업

의 정의와 그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적으

로 유비쿼터스도시기술,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유비쿼

터스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정의는 있으나 U-City산업에 

대한 구체적 정의는 없는 상태이므로 우선적으로 

U-City산업을 정의하고, 그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
기존의 연구를 보면 연구 목적에 맞게 U-City산업을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김방

룡 등(2006)은 화성·동탄지구의 U-City 구축에 따른 파

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기존 U-City에 대한 정의들을 

고찰하여 ‘기존의 IT 산업과 건설 산업의 복합적 기능

을 담당하는 산업’으로 U-City 산업을 정의하였다. 정
성화(2008)는 아산 신도시의 U-City 구축에 따른 파급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아산 신도시에서 계획 중인 

U-City 서비스를 나열하고 이를 산업연관표 상의 기본

부문과 매칭하여 U-City 산업을 도출하였다. 이 두 연

구는 산업연관표상의 403개 기본부문 중 각각 110개 

부문과 18개 부문을 U-City산업으로 정의하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U-City 산업에 대하여 다양한 정의를 포

괄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광범위하게 해석하였거나 서비

스 중심으로만 접근함으로써 협의적으로 해석한 한계

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U-City법에 근거한 정의를 바

탕으로 U-City 산업에 대한 보다 보편적인 분류를 통

해 U-City산업의 파급효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한 국내외의 연구들은 매우 다

양하다. 김유진 등(2010)과 정현준(2008)은 산업연관분

석을 활용하여 스마트그리드산업과 IT산업에 대한 파

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이충기(2009), 임응순과 정군오

(2009)는 지역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강원도와 충청도

의 산업에 대해 연구하였다. Hauknes and Knell(2009)
은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체화된 지식과 부문간 연계

가 산업군의 기술집약적 특성에 따라 어떻게 영향을 주

는지를 살펴보았다. Mu and Kang(2010)은 산업연관표

를 활용하여 전기 수요에 대한 투입산출표를 구현하여 

활용 사례를 소개하였다. Okadera et al.(2006)은 중국

의 충칭시를 사례로 산업연관분석을 물관리 분야에 적

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법률에 기반한 U-City산업의 정의를 

확인하고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서울특별시 사례를 

분석하였다. 서울시는 경제 및 인구규모를 생각했을 때,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이라 이를 선정하였다. 

이를 통해 U-City산업의 특성을 도출하고 U-City산업 

육성을 위해 적합한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2. U-City산업의 정의 및 분류

본 연구의 사전연구로 임시영 등(2010)은 U-City 산
업을 정의하기 위하여 법률에 제시된 정의를 활용하였

다. 법률에는 U-City산업에 대한 정의는 없으나 유비쿼

터스도시기술,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을 정의하고 있으며 이는 U-City산업을 정의

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법률 ‘제2조(정의)의 

3항, 4항, 5항’과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4조’ 참
고)

해당 연구에서는 법률에서 제시된 정의를 활용하여 

U-City산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첫째, U-City기술의 개발과 관련된 산업 또는 U-City

기술을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산업, 둘째, U-City
서비스의 구현 또는 적용과 관련된 산업, 셋째, U-City
기반시설 구축과 관련한 산업 등이다.

위 정의를 기반으로 산업연관표상 403개의 기본부문

을 재분류하여 다음 표 1과 같이 79개의 기본부문을 

U-City산업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U-City의 장기적 발

전을 위해 기반이 되는 부문과 서비스 중심으로 활용의 

극대화를 추구해야 하는 부문으로 구분하여 U-City산
업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였다. 특히, 분류과정에서 현재 

시점의 정의와 부합되는 부문 뿐 아니라 추후 기술 및 

서비스의 발달에 따라 U-City산업에 포함될 수 있는 

부문들을 제시하기 위하여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

문을 제시하였다.

3. U-City산업의 특성

본 장에서는 위의 정의를 기반으로 서울특별시 사례

를 통해 U-City산업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먼저 지역산

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서울특별시의 U-City 산업을 분

류하고 이에 대한 산업연관표를 수정 후 산업연관분석

을 수행하여 U-City산업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산업연관표란 일정기간 동안 일정지역 내에서 재화

와 서비스의 생산 및 처분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일정

한 원칙과 형식에 따라 기록한 행렬(matrix)형식의 종

합적인 통계표이다. 이를 통해 산업구조, 생산 및 배분

구조 등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 경제활동

(소비, 투자, 수출 등)에 대한 생산, 부가가치, 고용유발

효과 등을 측정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한국은행은 실

측 산업연관표를 5년 주기(끝자리 0, 5년)로 전 부문 



산업 특성을 통한 U-City산업 발전 정책 방향성에 대한 연구                       　39

韓國地形空間情報學會誌

대분류 소분류
산업연관표상의 산업분류

통합대분류 통합소분류 기본부문

u-City 
산업

기반 

부문

13. 전기 및 전자기기

096.발전기, 전동기 및 전기변환장치

097. 기타 전기장치

098. 전자표시장치

099. 반도체

100. 기타 전자부분품

102. 통신 및 방송기기

240-255, 259-261
(19개)

18. 건설 

123. 주택건축

124. 비주택건축

125. 건축보수

126. 교통시설건설

127. 일반토목

128. 기타특수건설

305-320
(16개)

24.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148. 연구기관

149. 기업내 연구개발

152. 건축 및 공학관련서비스

153. 컴퓨터관련서비스

357-360, 364-367
(8개)

활용 

부문

17. 전력, 가스 및 수도

119. 전력

120. 도시가스

121. 증기 및 온수공급업

122. 수도

298-304
(7개)

21. 운수 

132. 철도운송

133. 도로운송

134. 택배

135. 수상운송

136. 항공운송

137. 운수보조서비스

138. 하역

139. 보관 및 창고

140. 기타 운수관련서비스

327-340
(14개)

22. 통신 및 방송 142. 부가통신 및 정보서비스
343-345

(3개)

25. 공공행정 및 국방 155. 공공행정 및 국방
372-373

(2개)

26. 교육 및 보건

156. 교육서비스

157. 의료 및 보건

158. 사회복지사업

159. 위생서비스

374-383
(10개)

표 1. U-City 산업 분류 제안

현장조사(field survey)를 통해 작성하고, 이와 별도로 

기초통계 및 수정 RAS기법 등 통계기법을 활용하여 

매년 연장표를 작성ㆍ공표하고 있다. 여기서, 수정 

RAS기법(R, A, S 메트릭스의 지속적인 갱신을 통해 

전체 산업연관표를 업데이트하므로 RAS라 명명됨)이
란 기준년 투입계수표로부터 해당연도의 투입계수를 

추정하는 통계방법으로 상대가격지수와 일부 투입구조 

조사 내용을 반영하여 잠정 투입계수표를 작성하고 산

출액·부가가치·최종수요 등 외생부문을 확정한 후 중간

투입 및 중간수요를 도출하는 방법을 말한다(한국은행, 

2010).
본 연구에서는 2009년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지역산

업연관표’를 중심으로 U-City산업을 분류하였다. 해당 

산업연관표는 2005년의 산업구조를 나타낸 것으로 

2005년과 현재의 산업구조에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였

다. 지역총생산액 및 부가가치 등의 예측치를 이용한 

연장표를 사용하기 보다는 정확성에 초점을 두고 현재 

시점에서의 최신 실측치인 2005년도 자료를 활용하였

다(실측 산업연관표는 조사 후 3년 내에 공포하므로 현

재시점의 최신 실측치는 2005년도 자료이다). 예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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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용어 설명


산업부문의 한단위 수요를 충족하기위해 

필요한 산업부문의 투입량(중간투입액)
 로 구성된 투입계수표 행렬

  산업부문의 최종수요  
 , 총산출액 열벡터

 산업부문의 총산출액(=총투입량)  
 , 최종수요 열벡터

 산업부문의 부가가치  단위행렬

 로 계산되는 투입계수  생산유발계수

표 2. 용어 설명

를 이용하여 미래의 값을 유추할 경우, 산업의 파급효

과가 과대평가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예측에 의한 

산업구조 변화를 실제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식할 수 있

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실측치를 사용하였다.
산업연관분석은 투입과 산출의 관계를 중심으로 수

급방정식의 역행렬 변환으로 이루어진다. 국산과 수입

을 구분한 가장 간단한 모형에서 그 원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배분구조에서 보면 총산출액은 중간

수요와 최종수요의 합으로 구성된다. 또한 투입구조에

서 보면 총투입액은 중간투입액과 부가가치의 합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중간투입액이란 타 제품의 원료 

또는 구성요소로 사용이 되어 타 제품 생산에 투입되는 

것을 말한다. 산업연관표는 행의 관점에서 보면 수요를, 
열의 관점에서 보면 투입을 의미하므로 중간투입액과 

중간수요는 같은 의미임을 이해해야 한다.) 이 두 구조

를 바탕으로 총투입액과 총산출액이 같다야 한다는 사

실을 통해 다양한 지표들을 도출할 수 있다. 여기서 사

용하는 각 용어의 정의 또는 의미는 표 2와 같다.
배분구조에서 보면 식 (1)이 도출된다.






   

        ⋮ (1)






  

투입구조에서 보면 식 (2)가 도출된다.






   

        ⋮ (2)






   

(1), (2)식 중 배분구조에 의한 식 (1)을 행렬로 변환

해 다음과 같이 만들 수 있다.

× (3)

위 행렬을 산출액 관점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식 

(4)를 얻을 수 있다.

  (4)

위 식(4)는 최종수요가 주어진다면 생산유발계수표

를 통해 총산출액을 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위 용어

정의 중 을 생산유발계수표라 부르는 이유는 

이 행렬의 열합계(column sum)가 특정 산업부문에서 

수요가 발생했을 때 타 산업들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

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투입구조식을 사용

하면 부가가치유발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를 대상으로 U-City산업에 대

한 산업연관분석을 수행한 결과 표 3과 같이 U-City산
업의 생산유발계수가 1.43인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는 

U-City 부문에 대한 최종수요가 1단위 증가할 경우 이

를 생산하기 위해 전 산업에서 생산되는 산출액이 1.43
배가 됨을 의미한다. 특히, 타 산업의 생산을 유발하는 

것보다 U-City산업 자체에 대한 직접적 효과가 1.1배 

정도로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상대적으로 

부동산, 광고 및 사업서비스업(0.09), 금융 및 보험업

(0.05)에서 타 산업 부문보다 더 큰 생산유발효과를 기

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 U-City 산업의 전ㆍ후방연쇄효과를 측정

한 결과 표 4와 같이 영향력 계수는 0.77, 감응력 계수

는 2.50으로 분석되었다. 영향력 계수는 해당 산업의 

생산물에 대한 최종수요가 한 단위 발생했을 때 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의 상대적인 크기를 비교한 것으로 

후방연쇄효과를 나타내는 계수이다. 감응력 계수는 모

든 산업 부문에 생산물의 최종수요가 각각 한 단위 발

생했을 때 해당 산업이 받는 영향의 상대적인 크기를 

비교한 것으로 전방연쇄효과를 나타내는 계수이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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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명칭 생산유발계수  부문명칭 생산유발계수

 U-City산업 1.0957  일반전기및전자기기 0.0016 
 농림수산품 0.0002  정밀기기 0.0009 

 광산품 0.0002  수송 장비 0.0002 
 음식료품 0.0013  기타제조업 0.0014 

 섬유 및 가죽제품 0.0026  도소매 0.0289 
 목재 및 종이제품 0.0004  음식점 및 숙박 0.0251 

 인쇄 및 복제 0.0087  우편 전화 및 방송 0.0249 
 석유 및 석탄제품 0.0000  금융 및 보험업 0.0549 

 화학제품 0.0023  부동산, 광고 및 사업서비스 0.0946 
 비금속광물제품 0.0026  사회 및 기타서비스 0.0198 
 제1차 금속제품 0.0019  기타 0.0616 

 금속제품 0.0017 합계 1.4329
 일반기계 0.0014 

표 3. 서울특별시 U-City 산업의 생산유발계수

 부문명칭 
 영향력 

계수 

감응력 

계수
 부문명칭 

 영향력 

계수 

감응력 

계수

 u-City산업 0.7660 2.4953  일반기계 0.9208 0.6226
 농림수산품 0.9509 0.5537  일반전기및전자기기 0.8022 0.5475

 광산품 0.7872 0.5621  정밀기기 0.8852 0.5638
 음식료품 0.7898 0.6078  수송 장비 0.7405 0.5532

 석유 및 가죽제품 1.0306 0.7352  기타제조업 0.7708 0.5785
 목재 및 종이제품 3.0974 0.6239  도소매 1.1475 1.9633

 인쇄 및 복제 0.8847 0.9589  음식점 및 숙박 0.7475 1.1910
 석유 및 석탄제품 0.7104 0.5364  우편 전화 및 방송 0.9941 1.1938

 화학제품 1.0023 0.6457  금융 및 보험업 0.9557 1.8843
 금속광물제품 0.8701 0.5500  부동산 광고 및 사업서비스 0.9012 2.4214

 제1차 금속제품 1.2707 0.9515  사회 및 기타서비스 0.9650 1.0536
 금속제품 1.0017 0.5937  기타 0.0616 1.6128

표 4. 서울특별시 산업의 전후방연쇄효과

체 산업을 살펴봤을 때, U-City산업은 영향력 계수 측

면에서는 24개 산업 중 하위 5위에 해당되며 감응력 계

수 측면에서는 전체 1위에 해당된다. 곧, U-City산업은 

전방연쇄효과가 큰 산업이며, U-City산업이 기타 산업

의 중간투입물로 사용되어 여타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

는 산업임을 의미한다. 전방연쇄효과가 크다는 말은 기

초원자재 산업과 같이 인프라적 요소가 강함을 의미한

다. 따라서 U-City산업 발전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증가

시키면 전반적인 산업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음을 의미

한다.
서울특별시 사례를 통해 봤을 때 전방연쇄효과가 크

다는 점은 U-City산업의 수요는 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U-City산업의 발전은 전체 산업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인프라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는 곧 U-City산업에 대한 우선적이고 집중적인 

육성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4. U-City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성

산업연관분석 결과 서울시의 U-City산업은 인프라적 

요소가 강함을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특징

을 가진 산업인 석유화학공업산업의 경우, 1970년대 

국가 기반산업으로 집중 육성한 경험이 있다. 같은 맥

락에서 지금까지의 U-City 사업이 공공주도적으로 수

행된 것은 바림직하게 보인다. 특히 U-City 사업에 따

르는 대형 기반시설의 구축과 U-City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개인 정보의 보호 측면을 고려한다면 공공

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공공은 환경변화에 

휘둘리지 말고 장기적 비전을 설정하여 정책적 일관성

을 유지해야만 한다.  
일반적인 산업발전에 따르면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나아가기 위에서는 무엇보다 시장을 확대하는 것이 중

요하다. 법률 제정 및 지방자치단체들의 U-City 사업 

추진을 통해 어느 정도 U-City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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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렸으나 기존 공공의 역할만으로는 시장이 확대되고 

성숙될 수 없다. 공공보다 더욱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민간 영역의 참여 없이는 더 이상의 시장 확대는 불가

능하며 공공은 이를 유도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절실하다. 이와 같은 두 가지 큰 방향을 통해 공

공 영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우선, U-City산업의 기반산업적 특성을 살리기 위해

서는 무엇보다도 기존의 사업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 신도시 분양가 상승, 시민체감

형 서비스 부족, 구도심과의 정보격차 등의 문제는 자

칫 U-City의 비전을 흐릴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응

이 필요하다. 또한 운영상에서 발생하는 운영비 조달이

나 기반시설 귀속 등에 대한 문제는 제도적 보완을 통

해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두 번째로 U-City 발전을 위해 공공과 민간의 역할

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제한된 예산으로 수행되는 공

공의 역할은 시장이 확대될수록 더욱 선택과 집중이 요

구된다. 따라서 공공은 보다 면밀하게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구분하고, 제한된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기존 U-City에서 시

민체감형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지적은 일견 타당해 보

이지만 다양한 시민체감형 서비스의 발굴을 위해 예산

을 투자하는 것보다 방범ㆍ방재 등 도시민의 삶에서 필

수적인 부문에 대해 공공이 집중 투자하고, 나머지는 

민간 영역에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세 번째로는 민간의 시장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다

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U-City는 건설과 IT가 융ㆍ
복합됨으로써 기존의 IT 사업에 비하여 비용적인 측면

이 부담될 수 있으며, 아직까지 확실한 수익구조가 규

명되지 않아서 민간의 자발적 참여 의지가 약화될 수 

있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

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 생각

된다. 무엇보다 민간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의 

제정이 시급하다.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고령친

화산업 진흥법,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국제회의산업 육

성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등 전략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산업군에 대해서는 항상 산업진흥법이 

우선 제정되었다. U-City산업의 인프라적 성격을 생각

하면 무엇보다도 진흥법의 제정을 통해 민간 참여 지원

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절실하다. 또한 이를 바탕

으로 직접적인 예산 지원에서부터 용적률 완화, 특화지

구 선정, U-City정보의 제공, 세제 혜택 등 구체적인 인

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5. 결론 및 추후 연구과제

본 연구에서는 법률 상의 정의를 활용한 U-City산업

의 정의에 따라 서울특별시 산업을 대상으로 산업연관

분석을 수행하여 U-City산업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
를 통해 U-City산업이 인프라적 요소가 강하며 타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기반산업적 성격이 강함을 확인

하였다. 이는 U-City가 도시 전체와 도시민의 삶을 대

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이다. 또한 이

러한 U-City산업의 특성을 살려 U-City산업을 발전시

키기 위한 정책적 방향으로 1) 기존 사업을 통해 부각

된 문제의 해결, 2) 민간과 공공의 역할 구분, 3)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책 마련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가 국가경제에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 국가 수

준의 산업을 대상으로 하지 못했다는 점에 한계가 있

다. 또한 정책의 방향성 제시를 넘어 구체적인 정책과제

를 도출하지 못했다는 점도 본 연구의 한계점이다. 따라

서 향후 해당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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